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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를 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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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말

이 책은 재미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노숙문제에 대한 개론서라고 할 것이다. 팔십을 바라보는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미비한 글을 선물로 드리니 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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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숙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노숙사역을 하고 싶은 교회와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분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수 십 년을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direct service)을 감당한 후, 10여 년간은 미국장로교단의 

부름을 받아 전국을 순회하며 미국교회와 한인 교포교회에 가서 노숙문제에 대한 의식화와 교육을 하는 

설교와 강연과 세미나를 수백 차례 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한글로 된 자료가 없음을 통감하여 지금까지 

내가 개발한 자료들을 한글로 펴낼 꿈을 꾸어왔다. 한국 목사님들이나 교우들이 한글로 하나 꼭 쓰라는 

도전을 해 주신지 수년이 흘렀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한인교회협의회와 미국장로교총회 한미 

목회실 합작으로 출판하실 의향을 보이셔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강연 자료와 목회학 박사 

논문(영문)에서 발췌하여 간추린 작은 책자를 마련하게 되었었다. 이 수정본은 2008년에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출간한 것을 수정 보완한 재판이다. 그 때에는 100페이지를 쓰라 하여 간추린 것을 쓰다 보니 

아쉬운 점이 남아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하여 쓰려고 한다. 이 자료가 닿는 곳마다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이 함께 가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노숙사역을 하고 싶은 동기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책의 제목인 "노숙문제와 교회의 반응"은 목회학 박사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다. 부제는 

"십자가를 심으라"이다.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가는 아래의 글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목회학 박사논문의 신약부분의 번역과 교정을 봐주신 정득실 목사님과 정소영 사모, 교정을 

봐주신 조기헌 장로님과 그의 부인 조(이)은재씨, 원고를 읽어 준 여러 친구들과 출판하도록 격려해 주신 

San Francisco 장로교 신학교의 논문지도 교수님들, 그리고 전국 장로교 한인교회 총회의 이유신 

목사님, 김선배 목사님 등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판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론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왜 “십자가를 심으라” 인가, 나는 왜 노숙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등의 

개인적인 간증을 실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노숙문제(노숙-homelessness-의 의미, 노숙의 범위, 그리고 왜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는가)를 미국이란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유럽과의 비교를 소개했다.

제2장에서는 가난과 노숙(poverty and homelessness)에 대한 신구약성서의 가르침을 나의 논문에서 

추려 인용했다. 즉 우리들이 가난과 노숙상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성서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노숙사역은 오로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 바탕이 되는 사역이어야 진실과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제시하는 성서 본문들은 나에게 감명을 주어 일생을 노숙사역을 하게 한 

말씀들이다. 나의 신앙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 깊은 연구까지는 못하고 독자들의 

성경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노숙문제에 관련된 성서 본문들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는 정도이다.

제3장에서는 미국이란 상황에서 현대교회가 성서 말씀에 따라 선교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아비판과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에 대한 제안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인교회를 비롯하여 노숙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노숙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실천 가능한 노숙선교의 방안을 제시하고 노숙사역의 예들을 소개했다. 학문하는 

이들이나 노숙사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참고문헌 목록(bibliography)을 첨부했다. 그리고 적절한 

한국어 표현이 어려운 곳에는 괄호 안에 영어원문 그대로를 첨부하기도 했다. 신학적인 부분은 

평신도들에게 어려운 점도 있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을 더 길게 주시면 더 나은 글을 쓸 것을 

약속하며 미완성 작품이나마 한인교회에 선물로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노숙 사역을 하고 싶은 교회에는 

즉시 날아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약속도 함께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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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pproval of the Doctor of Ministry Degree 

at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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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미국의 노숙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와 교회의 반응)

Advisor

“This study is so important and well-done that it should be in the hands of every clergy and 

laity in every church. The portion of the dissertation on the Scripture can be useful for clergy 

who wish to preach on the topic of homelessness. Other portion of the study will be usefu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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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ction committees in the church or in the community. It is a valuable study to solve the 

pressing problem of homelessness in our world.”

Reader 1.

“This dissertation should be circulated to all the pastors, church administrators, 

denominational executives and lay leaders. Courses should be taught in adult forums, classes, 

workshops, and seminars. I would suggest the development of a syllabus for classes on the 

Mission of the Church or the Nature of and Mission of the Church. There is an urgent need for 

our local churches to restructure their theology of mission as well as study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After reading Jean Kim’s dissertation, I must confess that I have been deeply convicted 

regarding some of the omissions in my personal ministry. She is on the right track and I believe 

this is the need for today. Most of us have been victims and captives of the Euro-Western 

cultural Christianity and church model that we are in need for re-conceiving and reconstructing 

our theology as well as our church patterns.” I highly commend Jean Kim for her thesis and 

recommend her for the degree that she is pursuing.

Reader 2.

“I have read a large number of D/P (Dissertation/Project) over the years, and this is one of 

the best of the group. It is written with passion and conviction, it gives evidence through 

research and an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and it is incredibly practical. I would hope that it 

would issue in a book in the fairly near future. Such a book would be very helpful, not only to 

congregations and church offices, but to policy makers on many levels. …. Again, the author has 

a gift for interweaving theology and practice.” Again, this an outstanding D/P. Congratulations to 

Ms. Kim for a job well done.

추천하는 글

“십자가를 심으라”는 제목의 본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 아니라, 일생 동안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과 이웃의 삶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의 이웃이 되어 소망의 십자가를 30년 

동안 심어온 김진숙 목사님의 깊은 체험 속에서 영근 값진 이야기입니다. 노숙사역에 일생을 바치게 된 

김 목사님의 사역동기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시키시어 

노숙사역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뜨거운 감동이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총 정리하고 후세들에게 그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퇴한 나이에 Doctor of 

Ministry Dissertation을 씀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구원하라고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잘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미국사회에 만연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노숙상태를 분명히 보게 하고, 이의 치유를 

위한 노숙사역 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한인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 값진 자료입니다.

N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 는 2003년에 한인이민 백 주년 기념 총회를 가지면서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고 우리의 결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도시, 그리고 미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간에 평화와 정의, 화해와 치유를 증진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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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한다”고 천명하였고, 2005년 “Seek the Welfare of the City”의 주제로 가진 34회 총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그 동안 복음전도와 교회성장에는 많이 힘써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의 

이웃에 있는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일에는 

크게 부족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영안을 열어 우리의 영적 노숙자 됨을 보게 

하시고, 본서를 통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인교회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이 귀중한 자료를 나누어주신 김진숙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NKPC(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와 총회 한미 목회실이 공동으로 출판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주 후 2008년 1월 1일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종민 목사

추천하는 글

일생을 노숙사역에 바치시고 미국장로교 노숙사역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사역을 꽃피우신 

존경하는 김진숙 목사님의 혼이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를 심으라”가 출판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김 목사님의 평생 사역의 결실로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논문으로 쓰신 것을 간추려 한인교회의 노숙사역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위해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와 함께 조그마한 힘이나마 더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인 노숙사역을 단순히 선교와 

사회정의신학의 관점에서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을 위한 훈련과 지침을 

제공해줍니다. 더 나아가 이 소중한 사역에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쏟아 바친 김진숙 목사님의 

숨결과 피와 살이 진하게 베어있어 우리 주님의 성육신적 목회사역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전도와 교회성장에 있어서 가장 은사가 큰 교회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이 부분의 사역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전도와 함께 통전적인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위한 선교적,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 선교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심하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해 

옮기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김진숙 

목사님의 “십자가를 심으라”가 한인교회들이 지역사회를 향한 디아코니아 사역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폭제가 되어서 미국장로교총회 산하 한인교회들뿐만 아니라 미주전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들이 사회책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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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배 목사

총무, 미국장로교 총회 한미목회실

왜 본서의 제목이 “십자가를 심으라”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사안수 받은 지 꼭 1년이 되던 1988년 부활절 새벽, 꿈에 단칸방짜리 마루가 

깔린 작은 교회의 문 안쪽에 나를 세워놓고 바로 거기에다 “십자가를 심으라, 그러면 그것이 지붕 밖으로 

자라 나갈 것이다” 라고 큰 빛 속에서 말씀하셨다. 내게는 꿈에 하나님을 뵙는 일이 처음이라 너무 

황송하고 기쁘면서도 떨렸다. 그러나 그 비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계속해서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교목으로 더 열심히 목회를 하던 중 의사들도 진단을 못하는 병을 앓게 되었다. 병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루는 병원에 누워 “제가 앓는 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며 기도하는데 병실 안이 

눈처럼 희고 환해지면서 비몽사몽간에 영안이 열려 “십자가를 심으라”는 노숙여성 사역이라고 밝혀 

주셨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을 잔인하게 매질하여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가한 후 십자가에 못 박아 심줄들이 터져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최악의 잔인성을 

대표하는 로마제국의 형틀이었다. 주님이 겪으신 배신과 치욕, 수치, 멸시, 절망, 무기력감은 아픔과 

외로움과 노숙상태와 죽음 그 자체였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가난의 노예가 되고, 병균의 

밥이 되고, 학대와 절망에 찢기고, 길거리에 버려져 걸식하며 술에 익사하고 마약에 독살되어 허물어져 

가는 노숙자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죽음이기도 하다.

십자가는 또한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온전한 비우심이요, 사랑, 희생이고, 그의 생각, 사상, 가치관, 

그의 삶, 죽음, 부활, 그의 전부이고, 그가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려고 세상에 지으신 그의 집이다. 

주님의 집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병든 이들을 고치심과, 슬픈 이들을 위로하심이고, 죽어가는 

이들을 재생시키심이고, 절망한 이들의 소망과, 버림받은 이들의 환영과, 짓밟힌 이들을 일으킴과, 깨진 

이들을 온전케 함과, 억울한 이들을 위한 정의와, 죄인들을 용서하심과, 낮은 이들을 높여주는 영예와, 

나그네를 끌어안는 환영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긍휼과, 모든 전쟁을 끝내는 평화와, 모든 폭력을 

종식하는 안전과, 차별을 모르는 평등과, 분열을 끝내는 통일과, 죽은 이들의 부활과, 배고픈 이들의 배를 

불리는 밥과,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와, 빈곤을 모르는 풍요와 모든 노숙자들의 

집이기도 하다.

이렇게 살아 생동하는 십자가는 노숙자들을 거리생활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오늘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발자취이고 시민들을 노숙의 

웅덩이에 처넣는 냉담한 사회를 위해 교회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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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살아있는 사랑의 십자가를 노숙자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심으라는 뜻으로 주신 암시임을 

미련한 나는 뒤늦게야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심으라"는 명령을 안고 노숙자 교회(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니 이것이 곧 병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길에 버려진 노숙자 형제자매들을 

일으키며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 된 것이다. 노숙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에 기대고, 끌어안고, 의지하고, 울며, 애통하며 또 웃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새로운 생을 찾아 일어나 걷게 

되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짊어지고 노숙사역을 시작했었기에 감사, 감격해서 이 

책의 제목을 “십자가를 심으라”로 짖게 된 것이다.

표지의 로고는 하나님께서 김진숙 목사에게 꿈에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시어 "십자가를 심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노숙자 

여성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초기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이사로 수고하시던 Sheryl 수녀님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로고로 그린 것으로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에 모여든 노숙 여성들의 잃어버린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심어지니 새 생명과 소망을 얻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나는 왜 노숙사역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는가?

한국인. 미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숙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나 은퇴 후에까지 나를 

대할 때 공동으로 묻는 질문은 "어쩌다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선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한다. 그 이유를 말하려면 노숙사역의 밑거름이 되어준 나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1935년 음력 7월26일에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정 삼정목 95번지에서 부잣집의 삼남매 중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내 위에 15년과 8년 연상의 오빠 두 분이 계셨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난봉과 가정폭력에 고통하며 사시던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자랐다. 어머니가 우실 때면 나도 항상 따라 

울었었던 일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몇 년에 한번씩 손님처럼 집에 오시곤 했다. 오시기만 하면 그는 

부시고 때렸다. 그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했던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보다 15년 연상인 

큰 오빠가 나에게는 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고, 나는 그를 아버지 대신 따랐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어머니의 눈물 속에 나의 잔뼈가 굵어갔다. 여성을 억압하고 

유교를 신봉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태어나 애통하는 한 여성의 아픔이 어린 가슴 깊이에 심어지면서 

애통하는 약자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지 않던 

아버지에게서 "버림"이란 것을 체험하게 하는 어린 시절이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10살 까지 공주같이 

입고 먹으며 자랐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하에서 고통 하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당하는 압제를 절감하였으며 비록 10살 미만의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 강자에게 

억압당하는 약자의 아픔을 보는 눈이 떴다고 할 것이다.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온 민족의 기쁨을 보면서 인간에게 "해방"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후 공산치하에서 기나긴 1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족을 대표해서 10살 나이에 대야 

하나를 머리에 이고 부역을 나가 흙을 이어 나르고 논에 모를 심으면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약자의 

아픔을 체험하기도 했다.

어머니와 큰오빠 식구가 공산치하에서는 못산다고 하며 이남으로 떠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나는 열한 살 나이에 당시 열 아홉 살이었던 작은 오빠와 함께 삼팔선을 걸어서 넘었다. 그때 나는 "자유" 

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공산군들을 피해 목숨을 내어놓고 자유를 찾는 사람들의 실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남으로 내려와 가족들과 합세하여 피난살이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배고프고 추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쌓기 시작했다. 나는 돈암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빈부의 

격차를 아이들 사이에서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등생이었으나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가난한 피난민 

아이라는 사실을 감출 길이 없었고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던 고향에는 집이 세 채나 되었건만 피란살이 4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집이 없어 많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관사를 준다고 해서 큰 오빠는 육군사관학교에 입대했다. 

그가 입대한지 1년이 되는 해 1950년 6월25일에 전쟁이 일어나 당시 육군 소위였던 큰 오빠는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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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오빠는 식구들이 살 집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결과가 되었으니 나는 집이 없는 설음을 누구 보다 더 

뼈저리게 안다고 하겠다.  

전쟁과 피난이라는 광야생활에서 호구지책으로 15살 나이에 밥벌이를 해야 했다. 그리고 9.28 

수복하던 날 밤, 묵정동 근처 친척집에 묵었다가 폭탄이 떨어져 집에 불이 붙어 혼비백산하여 뛰어나와 

길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헤매면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게 하는 어른들의 

몹쓸 모습을 보면서 불의, 정의라는 개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2살, 4살짜리 아들과 부인을 뒤에 

남겨놓고 눈을 못 감았을 오빠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일생을 울며 살게 되었다. 오빠이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러 해를 많이 울었다. 우리들이 살 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오빠가 너무 

가여웠다. 이렇게 15살 이전에 나는 너무 많은 고생과 인생 공부를 한 셈이다.

나는 1949년에 이화여중에 입학했다. 하지만 일 년 후인 1950년에 전쟁이 나고 때로는 피난 중에 

길가에서 잔 적도 있었다. 같은 해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기차는 우리를 부산진역에다 

쏟아놓았다.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 우리가족 5명은 역전마당에서 세 밤을 잤다. 어느날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집 마당에 들어와 자라고 해서  5식구가 그 집 마당 안에다 판자로 다섯 식구가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 한 칸을 이루어 거기에 3년을 살면서 가난과 집이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러나 영도 섬에다 텐트를 치고 학교 문을 연 이화여중에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북에 살 때 나는 학교에서 제일 부자 집 아이였으나 이화여중에서는 전교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였다. 나의 인생 첫 17년 동안에 인생의 고통을 다 보고 다 경험한 것 같았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화여중의 내 친구 조영순이가 가끔 나를 정동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드려놓기 시작했다. 수복해서 서울로 돌아와 나는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서울제일교회 학생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채플(chapel) 

시간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우리 반의 종교부장까지 되어 아침 첫 시간에 기도를 인도했고, 주일에는 

동네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 이기병 목사님은 어린 나를 자주 수요예배나 새벽기도회에 목회기도를 시키며 나의 신앙을 

키워 주셔서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 당시의 감리교 감독이셨던 변홍규 박사님께 

이화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내 나이가 18살이었던 것 같다. 그가 가르치신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은 

그가 사시던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 오셔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는 각오의 불을 붙이시기 시작하셨다.

나는 학생회 회원으로 우리교회에서 행하던 100일간의 새벽기도회에 개근을 하며 충실히 참석한 

일이 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학공부를 하라는 비전을 받아 의대, 법대를 

가라는 가족들의 기대를 뿌리치고 신학대학에 입학해 59년에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뒤를 쫓아 살고 싶어 전쟁 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많았던 60년대에 한국 주둔CARE 라는 

미국 사회사업 기관에서 경기도 부근의 12개 나환자 촌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미국에 오는 70년 

4월까지 감당했었다.

1970년, 미국으로 이민 온지 7년이 되는 해 (42살)에 St. Louis 대학에서 사회사업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의 정신질환, 정신박약,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들을 정신병원과 정신 건강원에서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믿었었다. 

처음 이민생활은 Missouri 주 St. Louis에 시작했고 8년간은 봄이 오는지 가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쳐다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1978년 4월 30일, 17살 난 아들을 졸지에 잃게 되었고, 나는 

완전히 혼이 나가 절망이란 웅덩이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삶 자체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왜 나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3살 때 어머니가 성천강에서 빨래하시는 동안 물에 

빠졌다가 떠올랐다는데, 왜 그때 아주 영원히 가라앉지 못했는가? 초등학생 때 말라리아를 많이 

앓았는데, 왜 그때 죽지 못했는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가 앓는 병을 다 앓았는데, 그때 왜 죽지 

않았는가? 6.25 사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왜 나도 죽질 못했는가를 원망했다.

아들과의 이별은 심장을 비수로 쪼개고 뼈를 깎는 것 같이 아팠다. 나의 영혼은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가 집 잃은 노숙자가 되어 절망이란 짐승들과 죽은 마른 뼈들 속에 섞여 어두운 골짜기를 

방황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죄 값이라 외치며 나는 매일 아들 무덤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는 여자도, 어미도, 인간도 아니고 죽을 자격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를 벌하시고, 놓으시고, 버리시고, 용서도, 불쌍히도, 위로도, 축복도 하지 마시고 아들 무덤 옆의 땅이 

짝 갈라져서 나를 삼키게 하시라"고 애원하고, 살기를 거부하였다. 눈앞이 캄캄해 아무런 소망도, 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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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집과 무덤과 직장 세 곳을 헤매고 다니며, 애끊는 고통 속에 눈물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의 얼굴을 영안으로 보게 되었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환도 뼈가 부러지도록 축복을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창32:22-32)했다지만 나는 나를 꼭 붙들고 매달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제발 놓아주시고 죽여 달라고 3년이란 긴긴밤을 내 몸의 모든 뼈와 살과 영혼 모두가 내려앉을 때까지 

하나님을 밀어내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아니하시니 결국 나는 

기진맥진하여 "하나님께서 KO 승리를 하셨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항복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의 영안을 뜨게 하시어 성경을 밤낮으로 미친 듯이 몇 번을 통독하도록 인도하신 

후, 값없이 자신을 위해 죽지 말고 살아있는 불쌍한 이들을 위해 살고 죽으라고, 즉 살아야 하고 옳게 

죽을 수 있는 목적을 주셨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 밖에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North Puget Sound 노회에 참석한 전원의 눈을 눈물로 

적신 가운데 1987년 4월 12일, 52살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천식 때문에 나는 5살에 이미 죽었어야 했고, 나를 찾아온 온갖 고통, 고난, 절망, 한으로 말하면 

10대에 영영 망가져야 했고, 내가 지은 온갖 죄로 말하면 20대에 이미 사형대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으로 말하면 30대에 영원히 버림 받아야 했고, 그리고 40대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앓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흘리신 눈물은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이다. 나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 후에 내게 쏟아 부으신 은혜로 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눈물을 밥으로 살았고 주님의 등에 업혀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내가 이세상에서 겪은 일들은 말로, 글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난과 아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고, 영육으로 집 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다.

위에 열거한 인생경험들이 나의 노숙사역의 밑거름이 되어 준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노숙사역을 하게 

된 그 진짜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다: 갈릴리 길바닥의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죄인들, 이방인들과 병자들, 여인들과 아이들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노숙)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에 나는 10대 소녀시절부터 완전히 

반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육적, 정신적, 영적 노숙근절이 주님의 깊은 관심사였고, 주 사역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구원하라고 

구구절절이 외치는 신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나는 주님이 남기고 

가신 사역의 작은 일부라도 계속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였다.

거기에다 미국에 진 빚이 많아서: 즉 미국감리교 선교사였던 Appenzeller가 설립한 이화여고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미국장로교 선교사 Underwood가 설립한 

장로교회에서 성장하여 미국장로교 목사까지 되었기 때문에, 6.25 사변에 58,000명 미군의 희생으로 

목숨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에게 삶의 보금자리와 교육받을 기회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준 고마운 이 나라에 진 믿음과 생명과 축복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병들어 절망 

가운데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노숙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로 가난과 질병, 학대와 버림, 절망이란 것들에게 맞아 길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을 출발하는 첫 날인 것처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를 비우면서, 정리하면서 정신 없이 사역하다 보니 어느덧 일생을 

그들을 위해 바친바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노숙사역 안에, 노숙사역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숙사역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나의 

집이고 고향이다.

제1장

미국의 노숙문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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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의 정의

미국의 노숙의 실태

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가?

미국과 유럽의 비교

본장에서 우리는 미국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정의하는지, 미국에는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부자나라에서 노숙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해 보려고 

한다. 또한 우리들이 노숙문제를 남의 일처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노숙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A. 노숙의 정의(homelessness)
미국에서는 길에 살아야만 홈리스(homeless)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으면 

“홈리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역 대합실이나 전철역 등 바깥에서 자는 사람을 “노숙자” 

라고 부르고 “무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국 상황에서는 “무숙자”가 더 가까운 표현이겠으나 

“노숙자”란 용어에 익숙한 한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에서는 홈리스를 “노숙자”로 부르기로 하자.

1. 노숙상태(homelessness)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의
“Homeless”의 정의는 미국이란 특수상황에서 미국생활수준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들이 길거리나 공원, 골목, 주차장, 고속도로 다리 밑, 버스 정류장, 전철 정거장, 짐차 속, 

극장 안, 공중 세탁소, 식당, 버려진 빌딩, 계단, 처마 밑, 동굴, 캠프장, 자동차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숙식할 때 이들을 “노숙자”라 부른다. 이들이 또한 임시숙소(emergency shelter: 

몇 일간부터 3개월까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에서 숙식하면 이들 또한 “노숙자”이다. 임시숙소란 

응급임시숙소(emergency shelter), 노숙자들을 위한 장기 임시주택(transitional housing: 6개월 내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숙소),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숙소, 가출소녀, 소년들을 위한 거주 

프로그램을 포함한 임시숙소를 말한다. 잘 곳이 없어 다른 사람이나 교회, 사회사업기관이 

숙박비(voucher)를 지불해준 모텔, 호텔, 아파트에서 임시로 숙식하는 사람은 홈리스 (homeless)이다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우리들이 정규적으로 몸담아 사는 현주소, 식구들이 모여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집(home)이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요소인 의식주와 건강, 직업, 

수입 등은 우리들이 집(home)을 이루는데 절대로 필요한 자원이다.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결국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미국정부가 정의한 육체적인 노숙상태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정신적, 영적인 노숙 

(homeless)상태를 포함시킨다. 말하자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노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노숙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정신적인 노숙의 정의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깃들어 사는 집이다. 이는 또한 우리들의 자신감, 자존심,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 사는 집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른이건 아이이건 너무 많은 육체적, 정신적 학대와 

상처를 받고, 가족과 친구 및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살아야할 목적과 자신감을 잃고 미움과 분노, 한으로 

가득 차 자신과 남을 향해 파괴적인 생각과 생활을 할 때, 즉 자신이 자신 속(집)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서 

방황할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노숙자가 된다고 하겠다.

3.영적인 노숙의 정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해한다(고전3:16-17).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한 우리 영혼의 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들이 우리의 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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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기도 하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시 23:6b: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요 6: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요 14:10,23: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그리하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요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요일 4:12: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계21:3: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위의 성경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노숙자가 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성적학대를 받으면, 하나님도 자신들의 부모처럼 학대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이 부모들의 학대로 인해 영적인 

노숙자가 되는 경우이다.

어른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에다 경제적인 빈곤과 집 없는 거리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자기를 버리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때, 이들은 영적인 

노숙자들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 가정환경이 안겨준 결과라 보겠다.

교회가 노숙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주님의 집에서 쫓아내 그들이 길에서 걸신할 때 “하나님과 교회는 

억압하는 자 편에 선다”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들을 영적인 노숙자가 되도록 내모는 경우가 

된다. 또한 영적인 노숙상태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집 없는 이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마25:31 46).

권력과 재력을 가진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억압, 착취하고 자신들은 욕망에 가득차서 

부와 권력을 숭상하고 예배할 때, 그들은 남과 자신 스스로를 영적인 노숙자로 만든다고 하겠다(시 49: 

6 12). 그러므로 억압하고 학대하는 부모, 배우자들, 개인들, 교회, 교인들, 억압, 착취하는 정치, 

경제인들까지도 육적인, 영적인 노숙상태를 남에게 부가할 때, 그들 자신들도 영적으로 노숙자가 된다는 

말이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떠나기도 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변두리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방인들이 억압적인 상태를 벗어나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귀향, 집으로 

돌아오다(coming home)”라는 표현을 이 책에 써 본다.

B.미국의 노숙의 실태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인구의 6%도 안 되지만, 9백30만 명의 백만장자와 400명의 억만장자를 가진 

그리고 세계 재산의 반 이상을 소유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식품수출업자이고, 군사적으로나 과학 

기술면으로 세계최대 부강 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빈곤상태는 심각하다. 이 나라의 4천여만 시민이 

가난에 허덕이고, 그 중에 1,300만은 어린이들이다. 매년 3백5십만 명이 노숙을 체험하고, 매일 밤 백여 

만 명이 노숙을 경험한다. 4천7백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다. 집을 잃어 가는 가족들, 특히 여성들이 

세대주이고 아이들과 함께 노숙을 체험하는 가정의 수가 전국에 번지고 있다.

2006년에 미국 시장협의회(www. 2006 Annual Report - Mayor's Conference on Hunger and 

Homelessness)가 23개의 주요 도시를 조사했는데, 기아문제에 대해 조사에 참가한 도시의 74%가 

응급식품 보조 요구가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70%가 응급식품 보조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가진 가정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응급식품보조를 요구해온 사람들의 37%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했고, 

73%가 노인들의 응급 식품보조 요구가 늘었다고 보고했다. 상승하는 주택비용, 빈곤, 저소득, 실직, 

의료비, 약물남용, 상승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교통비와 문맹 등이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www.mayor's conference).

조사에 참가한 23개 도시들의 68%가 노숙문제에 대해서는 노숙자들의 응급숙소 요구가 늘었고, 87%가 

응급숙소에 들어온 어린이 수가 늘었으며, 노숙자 중 24%가 어린이들이었고, 51%는 남자, 3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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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가진 가정, 17%가 독신여성, 동행이 없는 청소년이 2%였다고 보고했다. 노숙자 중의 42%가 

흑인, 39%가 백인, 히스패닉계가 13%, 원주민이 4%, 아시아인이 2%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노숙자 

중의 16%가 정신질환자였고, 26%가 약물 남용자, 13%가 고용되어 있었고, 9%가 재향군인이었다고 

보고했다. 응급숙소에 수용되기 위해 가족이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55%가 보고했다. 잠자리가 

모자라 노숙자들을 돌려보내야 했다고 86%가 보고했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면서 서로 연관성 있는 노숙의 원인을 빈번 도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과 치료서비스 부족을 선두로, 저소득주택 부족, 약물 남용과 치료 서비스 부족, 저임금 직업, 

가정폭력, 감옥에서 사회로의 출옥(prisoner re-entry)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부족, 실직, 빈곤의 

순이다. 조사에 참여한 도시의 95%가 "노숙근절" 계획안을 개발했으며 그중 25%는 이미 노숙이 

줄어들고 있음을 본다고 하고 나머지는 판단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했다.

미국 노숙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은 미국의 전체 인구분포와 노숙자들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미국의 전 인구의 48%는 남자, 52%는 여자이다. 노숙자들의 68% 는 남자, 

32%는 여자로 밝혀졌다. 노숙가정의 16%는 남자, 84%는 여자이다. 이는 노숙가정(homeless 

families)의 세대주 거의가 여자라는 의미이다. 즉, 가난한 여성이 세대주인 가정들이 거주지를 잃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미국 전인구의 75%가 비 히스패닉계 백인들이고, 13%가 흑인, 12.7%가 히스패닉, 

1%가 원주민이고 3%가 기타인데, 노숙자 인구 분포에서는 비 히스패닉 계 백인들이 41%, 비 히스패닉 

계 흑인이 40%이고, 히스패닉이 11%이고, 원주민이 8%, 그리고 기타가 1%를 차지한다.

전국 인구조사에서 25세 미만이 13%, 25 54세가 59%, 55세 이상이 28%인데 비해, 노숙자 인구 

조사에서는 25세 미만이 12%, 25 54세가 80%, 55세 이상이 8%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노숙자들의 매달 평균수입은 $367.00이었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기 바로 전달에 

유급직업을 가진 사람이 44%나 있었다. 그리고 66%가 술, 마약,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처음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이 49%였고, 두 번째가 17%, 세 번 이상이 34%였다. 노숙을 

경험한 기간에 대해서 3개월이 28%, 4 6개월이 11%, 7 12개월이 15%, 13 24개월이 16%, 25개월 

이상이 30%였다.

노숙자는 전국 어디든지 있다. 나는 작은 시골에까지 가서 노숙자를 보았다. 눈에 뜨이지 않아도, 노숙자 

6명중 1명은 시골에 산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들의 40%가 유급직업(working poor)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Jim Wallis 목사님이 Sweden에 가 보았는데 거기서는 매 60명마다 한 어린이가 가난한데 비 해 

부자나라 미국에서는 매 6명마다 한 어린이가 가난하고 유색인종 어린이는 매 3명마다 한 어린이가 

가난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어린이 빈곤의 분포가 매우 높다는 결론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5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그 중에 반은 입건된다고 한다. 많은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가정폭력, 성적, 육체적, 정신적 학대의 희생자들이다. 가출소녀의 75%와 가출 소년의 50%가 

가출한지 48시간 내에 호구지책을 위해 매춘에 빠진다고 한다. 죄의식을 감추기 위해 마약과 술을 먹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학교에도,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노숙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실에 숨어서 자기도 하고,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자거나, 이동식 화장실 안에 자거나, 자동차 안에 

자거나, 임시숙소에 자거나, 친구 집을 전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니 얼마나 힘들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의 노숙자 집단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흑인들이다. 그들은 이 나라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수감자들의 반을 차지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흑인 청년보다 

감옥으로 가는 흑인 청년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노숙자 그룹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미(Central America), 특히 Mexico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안으로는 고국 Mexico 정부가 부패하여 

소수가 재산을 소유하고 75%의 국민들은 하루에 $2.00 미만으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고 밖으로는 

미국등 강대국들이 자유무역(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통해 착취하므로 

Mexico 농부들과 가난한 이들이 직업을 구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 한다는 것이다. 

자기나라에서의 형편이 “악몽”인데 미국에 와서 밀입국자로 차별대우 받으며, 저임금에 완전히 

노예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악몽”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악몽”이 멕시코의 “악몽”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밀입국하니 이들은 미국의 노숙자 민중 속에 끼는 사람들이다. 불법 체류자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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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들 노숙자들 주위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관심사일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나라에서 가난하게 되며 노숙자가 되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게으르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노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믿어지고 있는 그릇된 관념(myth)의 예를 

들고 사실 규명을 시도해 본다.

C. 사람들은 왜 노숙자가 되는가?

나는 “사람들이 노숙의 원인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통념(myth)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일반과 전문인들 60여명에게 설문조사하여 42개의 통념(myth)의 목록을 만들고 그 통념(myth)들에 

대한 사실(fact)을 정립하게 되었다. 42개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통념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그 

전문을 읽으려면 www.jeankimhome.com 에 들어가 보라).

D.미국과 유럽의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되는지를 미국이란 특수한 사회, 경제, 문화, 가치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다른 나라에서는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의 비교를 간단히 첨부하려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는 구라파의 16개국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미국 어린이들의 22%가 빈곤한데 이는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마지막에서 둘째인 22번째이다.

다른 유럽의 개발 국가들과 캐나다는 사회복지에 매우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이 적격자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데 반해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복지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조점은 공공보조(public assistance)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을 가진 가정들에게 어떤 종류이든 혜택을 

준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만을 위해 특수한 프로그램을 해야 할 필요가 매우 적다.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를 강조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다른 산업국가에서는 강조점이 사회계약(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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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에 있어서 개인들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대가로 국가는 모든 개인에게 기초 

생활수준(basic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한다. 그 결과 핀란드에는 미국이 정의하는 것 같은 빈곤은 

거의 없다고 한다. 물론 불평등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 사람들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빈곤층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핀란드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도 미국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다(핀란드 경제는 유럽의 다른 산업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의 나라들을 전반적인 건강 성능(health performance) 차원에서 등급을 

매겼는데 미국이 37째로 떨어졌다. 나라들의 의료의 공평성(fairness of health care)을 평가했을 때도 

미국은 54번째로 선진국가들 중에 제일 꼴찌였다. 슬프게도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두 나라만이 모든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이다. 미국에는 4천 7백만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없고 자신들 스스로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 모든 다른 유럽의 산업 국가들에게 공통된 

사회보험의 일면은 국민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are) 제도라 하겠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는 그 

제도가 공립과 사립의료의 혼합이다. 의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립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매주 

37시간을 근무하고 개인 개업을 하도록 허락되어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

우리들의 소비문화의 대가는 수입의 불평등에 대해 우리들이 지불해야 할 사회적인 대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수입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면 할수록 경제적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각 가정은 더 긴 

시간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부와 수입의 불균형이 더 크면 클수록 부자들의 소비벽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수입의 불평등 (income inequality)과 

수명(mortality)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 전역의 조사는 수입 분배(distribution of income)의 큰 불평등은 

심장마비, 암, 살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유아 사망률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수입의 불평등한 

분배를 하는 사회에 사는 결과로 부자와 가난한자는 둘 다 더욱 나쁜 건강 상태를 경험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불평등한 사회에 난폭한 범죄가 더 많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부자는 그와 반대의 더 

평등한 사회, 범죄가 적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살인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미국의 감금율도 구라파 연합국들보다 훨씬 높다. 2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현재 감옥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감옥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미국의 인구는 전세계인구의 6%도 안 다). 

유럽 연합국에서 10만 명 인구당 평균 87명이 죄수인 반면 미국은 10만 명당 평균 685명이 죄수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평안/풍요로움(economic well-be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비교할 때 

유럽연합이 미국을 훨씬 앞선다. 좋은 삶의 질(good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표준은 의식주와 교육, 

건강보험, 충분한 유아보호, 안전한 동네와 이웃에 사는 일 등이다. 이러한 항목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속한 28개국을 통틀어서 평균수명이 미국 남자들은 72.7세로 22번째였고 

미국여성들이 79.4세로 19번째였다. 28개국 중에서 일본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가장 높았다.

미시간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공중위생과(Public Health Department)의 두 연구팀이 50주를 통틀어 

수입의 불평등과 조기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여, 흑백인을 막론하고 분배의 불평등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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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사이에 중대한 상호관련이 있더라는 것이다. Robin Hood의 지수(index)에도 수입의 분배에 

있어서 큰 불평등(inequality)은 전반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심장마비, 암, 살인, 

유아사망 등으로부터의 조기 사망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입 정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수입의 평등한 분배(egalitarian distribution)는 수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자 모두가 수입의 불평등한 분배를 하는 사회에 살 때에 건강의 악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Fordham Institute에서 사회정책의 혁신을 위해 Marc Miringoff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사회의 건강의 

지침들(indexes)은 유아 사망률, 아동학대, 아동의 빈곤, 청소년 자살, 청소년 마약과 남용,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들의 임신, 성인의 무직, 임금, 건강보험, 노인의 가난, 평균수명, 난폭한 범죄(모든 연령의), 

술과 연관된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 저소득 주택, 불평등을 포함한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미국과 유럽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감금 등 모든 정책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어떤 가치관이 가장 혹은 매우 중요한가를 물었을 때 95%의 유럽인들은 “남을 

돕는 일”을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에 놓았다. 84%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높은 가치관을 

둔다고 했고 "경제적인 성공"을 조사에 포함된 8가지 가치관 중에 맨 끝 순서로 매겼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의 꿈(European Dream)은 미국의 꿈(American Dream)과 정 반대로 나타난다.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무제한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부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유럽의 

꿈(European Dream)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삶의 질, 개인 독자성보다 공동체의 관계성에, 동화/흡수보다 문화의 다양성에,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과 

세계의 인권에, 재산권(property rights)보다 자연의 권리(the rights of nature)에, 힘의 일방적인 

행사(unilateral exercise of power)보다 전 세계와의 협력(global cooperation)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유럽 사람들은 공동체(community)를 모든 사람들의 가정으로 보고 평등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세정책을 통해 기꺼이 나누어 부담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독교 국가여서가 아니라, 국가로서, 정부로서, 

국민으로서 그들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에 두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다고 보겠다.




